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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4. 21.(화) 12:00 (2026. 4. 22.(수) 조간)

“숨어있는 체불”과 “공짜노동” 근절을 위한  
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

 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‘숨어있는 체불’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
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“공짜 노동”을 근절하기 위해 ｢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
근로감독｣을 4.22.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. 
  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
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, ’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. 
 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
높다.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
으며,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, 임금 정기일 미지급(64.5%)을 비롯해 포괄임금 
오남용, 연장근로·휴가·휴일수당 미지급(15.5%)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
약 80%*를 차지했다.
  *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, 비정규직 차별, 가짜 3.3 위장 고용 등의 신고는 제보 

내용을 바탕으로 감독 필요성 검토 후 별도 감독 진행 예정 
 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(’25년 166개소 → ’26년 500개소)하여 연 
2회 실시할 예정이며,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
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.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, 
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*된다.
  * 제보 사업장 폐업(또는 불명), 내용 불명확, 노동법 이외 신고, 동일 사건 조사 진행 중 등
  특히,「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」이 지난 4.9부터 시행한 만큼 
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,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
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·관리도 
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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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
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.”라면서 “‘숨어있는 체불’과 
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‘공짜 노동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하여 일을 
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
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
붙임 1. 주요 익명 제보 내용 
     2.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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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주요 익명 제보 내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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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 운영


